
정유, 여름철 비수기 맞아 가동률 조정

여름철 비수기에 월드컵 경기로 인한 수요감소가 겹쳐 정유기업들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는 난방유 수요가 줄어드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4월부터 가동률을 낮추

기 시작, 5월에는 전체의 가동률이 86%까지 떨어졌다.

국내 정유업계 가동률은 성수기인 1월 97%에 달했던 것을 비롯해 1/4분기에는 95% 안팎을 유지했다.

정유업계는 2002년 들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위해 공장가동을 신축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비수기가 시작되고 수입사들의 공세가 가속화되자 가동률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가동률을 90% 이하로

떨어뜨렸다.

더욱이 5월말부터 월드컵 경기에 따른 강제 2부제 실시와 소비자들의 차량운행 자제 등의 영향으로 가동률

을 더욱 낮춰 6월 들어 1-22일 원유 도입물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가동률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유기업들은 여전히 남아도는 난방유를 처분하기 위해 출혈수출 등에

나서고 있어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2002년 들어 영업부문에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환율 하락

으로 인한 환차익에 힘입어 그런대로 버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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